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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 135 West 31st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347-834-5784  
         212-736-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Iskc.org@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김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다니엘 7,13-14
화답송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셨네. 주님이 차려입고 권능의 띠를 
두르셨네. ◎ ○ 누리는 정녕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네. 예로부터 
주님 어좌는 굳게 세워지고, 영원으로부터 주님은 계시네. ◎

제2독서 | 요한 묵시록 1,5ㄱㄷ-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8,33ㄴ-37
성가 | 입당성가 [75]        예물준비 [218]   
      영 성 체 [188]     파   견 [73] 1~3절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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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사 봉헌
전명자 베로니카

어머니 김주연 안나

장흔 코르넬리우스 신부 선종 2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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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11월 24일 장혜윤 강호영 김미헤 김미혜 유정옥 김실비아 최사도요한

12월 1일 정유진 손명근 민덕미 민덕미 김종선 한데레사 조바실리오

https://stfrancisny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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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
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히브 13,2

▶2024 맨하탄성당 대림특강 및 집중 판공성사
교우분들을 위해 소중한 말씀을 전하는 대림특강에 초대합니다.

1.대림특강

2.판공성사
나의 부족함을 뉘우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수
있도록 교우분들을 고해성사에 초대합니다

▶2024 청년들을 위한 대림특강 및 집중 판공성사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12/15
(주일) 12:30~14:30

김학범 알퐁소 신부
(메리놀 미국관구 책임)

아래성당
고해소

김찬미 가비노 신부
(평화신문 미주지사장)

김진열 가롤로 신부

12/15
(주일)

강의 10:30~12:00
김밥 12:00~12:30
고해성사 12:30~14:30 

강의 : 김학범 
알퐁소 신부 다미안홀

12/14
(토)

고해성사 
16:00~17:50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
김진열 가롤로 신부

아래성당
고해소

대림특강 18:00 
청년미사중

강의 :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 아랫성당

▶사랑의 음악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합니다.
강호영 민완준 김지영/조봉래 8282 이기수 손명희 안영옥 Jack 

Jun 강혜숙 큰집 원조 최정영 최예진 박알버트/아그네스 정승연 

셀리나 양정윤 익명 7명 *후원금 최종 합계: $ 4,200

▶청년 땡스기빙 디너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식사와 게임도 즐기며 친목을 다져보아요~

일시: 11/28(목) 6pm 다미안홀, $30 (현장 $40)

문의: 청년회장 진현종 929-660-4456

▶청년 트리봉사
12월 첫째 주말 뉴튼 수도원에 머물며 트리판매 관련 봉사를 

합니다. 남자분은 나무 자르기, 트리패킹등의 작업을, 여자분은 

wreath 제작, 코코아 및 스낵 판매등을 하는 뜻깊은 자리이며, 

수도원에서 숙박 및 식사가 제공됩니다. 

일시 12/7(토) 07:30~12/9(일)pm 

문의: 청년회장 진현종 929-660-4456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대 단원들과 마음 합하여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실 피

아노 전공하신 반주자를 모십니다. 반주가 가능한 본인 또는 주변

에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오늘부터 성서 주간입니다. (11/24~30) 

▶성경공부반

신부님반 시편과 지혜문학 2,4째주 토. 10am~11:30am 2B

수녀님반 사도행전~요한묵시록 
매주일 12:40pm~1:50pm 1B

매주목 10am-11:20am  3A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
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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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최고의 비타민~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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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살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은유적인 동시에 명시적이며, 관념적인 동시에 역사적인 요한 복

음의 말씀 선포! 복음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

데 살아계시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에 살아계시며, 우리는 성경

의 말씀들을 삶 안에서 가까이하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것이 말씀살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됨” 으로 묶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만남이며, 이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바로 서로 간에 일어나

는 정서적 교감입니다. 하느님과의 만남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느낌 없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면서 지니게 되는 정서적인 느낌은 우리 신앙의 정도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 중 하나입니

다. 애석하게도, 참으로 많은 이들이 정서적인 면에서 무감정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 있는 이

신앙적인 공허감/건조함은 우리들에게 간과할 수 없는 실제이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사이 유독 많이 들려오는 쇄신이라는 말도 이와 상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쇄신이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열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쇄신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신앙의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

의 쇄신을 그저 정의롭고 투명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움직임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쇄신이란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고 그분을 인지하는 데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 여정의 

중심에 하느님의 말씀이 자리합니다.

성경은 양식이기도 하지만, 의약품이기도 합니다(베네딕도 규칙서 28.3: medicamina scripturarum divinarum). 건강을 

위해 좋은 영양제를 찾고, 누군가는 영양제를 매일 챙겨서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챙겨서 복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영

적으로 살이 오르고 마음과 영이 넉넉해져, 기민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찾고 체험하여 신앙의 감각이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랍

니다. 특별히 40회 성서 주간을 맞이하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힘 있게 말씀을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오경택 안셀모 신부


